
교회, 초교파 단체,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인종 차별에 도전하고 화해의 대리인으로 일어나서 분열된 민족
과 종족 구분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 제자 삼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?

과업 22: 민족주의와 인종차별

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

설명

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긴장은 사회, 교회, 그리고 때로는 덜 날카롭더라도 주류 일터 내에서 점점 더 눈에
띄게 분열을 낳는다. 이러한 상호 수용의 결핍은,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환영을 받으
며 나누어야 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킨다. 또한,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긴장이 교
회 내에 나타나고, 교회가 다른 이웃 교회와 그들의 제자 삼는 노력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대위임령
사역은 약화된다. 예수님은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분열된 세상
앞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. 따라서, 인종적 불화는 반드시 해
소되어야 하며,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종차별에 도전하여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
다.

민족주의에는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, 민족주의가 차별 없이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령에 대한 도전을
제기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,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탐구한다:

협업 질문

민족주의는 어떻게 대위임령에 장애물이 되며, 이에 대응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?
교회/평신도 지도자와 선교단체는 어떻게 교회 내에서 화해의 적극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?
교회, 선교단체, 일터 조직, 그리고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더 넓은 사회 내에서 화해의
적극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?
어떻게 교회, 선교단체,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조직이 대위임령에 합당한 일치와 평등한 기회의
목소리로 드러나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가?

하위 주제

교회 내 인종차별(지역적)
사회 내 인종차별(지역적)
기독교 선교 구조 내 민족주의
일터 조직 내 민족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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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. 
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
 1부,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
 2부, '민족주의'에 관한 논문
 3부, 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 


